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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징계위마저 편파·코드 인사 

- ‘판사 탄핵’ 성명 낸 교수도 위원… 외부위원 3명 중 2명 자격 논란

‘사법권 남용 의혹’ 법관들 징계, 

이석기 변호인에 맡긴 대법 법무뉴스

양승태 前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을 징계할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가 올해 초 구성됐다. 그런데 위원 중에 이 사건 관련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聲明

을 낸 대학교수, 이석기 前 통진당 의원의 변호인단장을 맡았던 변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모든 판사들의 징계를 결정하는 법관징계위마저 편파·코드 인사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징계위에 회부된 판사들은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忌避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10명을 대법원 산하 법

관징계위에 올렸다. 이에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 초 법관징계위를 개편했다. 임기 3년이 

된 위원들을 내보내고 새 위원들을 앉혔다. 법관징계위는 위원장(대법관)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

성된다. 위원 중 절반(3명)은 현직 고위 판사들로, 나머지 절반은 변호사·교수 등 외부 인사들로 

채운다. 과반 의결로 징계를 확정한다.

법조계 인사들은 “특히 외부 징계위원 선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제 식구 감싸기’ 부담이 없

는 외부 위원들이 회의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 새로 임명된 외

부 징계위원 중에는 김칠준 변호사(사법시험 제31회)가 포함돼 있다고 한다. 김칠준 변호사는 

2015년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옛 통진당 이석기 前 의원의 변호를 

주도했던 사람이다. 20여명 변호인단의 단장이었다. 그는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변 부회장 

출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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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내부 문건에 해산된 통진당의 재산 처리 방안 등 통진당 관련 내

용이 적지 않게 나온다는 것이다. 민변 등은 이를 근거로 “양승태 행정처가 이석기 재판에 개입

해 결과를 왜곡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김칠준 변호사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대

법원이 (이석기 사건을) 다시 판결한다면 무죄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법행정

권 남용 의혹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이 사건 관련 판사들의 징계를 맡긴 것은 납득하

기 어렵다.”고 했다.

징계위원으로 임명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헌법학) 교수를 두고도 부적절한 인선이

란 지적이 나온다. 김선택 교수는 작년 9월 법학 교수 135명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판사

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비슷한 시기 언론에 “법원이 스스로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서 빨리 (관련 판사들이) 기소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에 관련해 노골적인 

편파성을 드러낸 것이다.

한 변호사는 “판사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하는 김 대법원장이 이런 불공정한 법관징계위

를 구성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특정 판사들을 숙청하기 위한 징계위 구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출처/조선일보)


